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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말라키 예언서 3,19-20ㄴ

# 화답송  시편 17(16),1.4ㄷ과 5-6.8과 15(◎ 15ㄴ 참조)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3,7-12

#  복음 환호송 루카 21,28 참조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복음  루카21,5-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성가번호 입당 44  봉헌 210 성체 181 파견 68

      손영자 막달레나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처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이 아니기에, 

창조주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 중 하찮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시만, 

영이신 그 분을 육을 가진 우리가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적인 것을 믿고, 영과 진리로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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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진희 글라라

 <아무것도 너를> 

- 예수의 성녀 데레사 (대 데레사 ) -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것은 다 지나가는것

다 지나 가는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 만으로 만족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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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수 마르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닮게 만든 천사와 달리 영과 

혼과 육신으로 만드시며 장차 일어날 일에 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개와 용서"를 마련하신 하느님의 지혜를 

찬미합니다. 우리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세례로 구원을 받았지만 늘 하느님을 떠나곤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곳 바로 아버지의 집에 계십니다. "회개"는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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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분숙 비비안나 

 등불이 되시어 제가 중심을 잡고 하느님을 지향할 수 있는 나침판 

구심점이며 바른 방향과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황분숙 비비안나 

     허 정 아나스타시아 

유대인들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들은 후 부터 저도 이 성경구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제가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저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늘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제가 드리는 마음과 사랑은 너무 미미하고, 하루 중 그 분을 잊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 로부터 슬그머니 

멀어져 있는 제 마음을 비추어 주고, 제 마음의 시선과 중심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해 줍니다.  그 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구원으로 이어지고,  하느님께서 약한 저를 도와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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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21,5-19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1)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 28)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신명기 6, 4-5)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 4, 24)

"아들이 아바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 릴 자격이 

없습니다.'"  (루카 15,21)

“당신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 (시편 119,105)

소 공동체 소식

메타천 구역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가을 50 50  사
• 당 전 기금 마련을 한 50 50  행사 

내문과 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 습니다. 만약 

일로 을 받지 하 거나 추가로 구 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바 니다.

•추  일시  11  19일( ) 오후 5시 15분

•추  장소  실

      11  사 을 신 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 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 (프란치스 )  하 ( 니오)

      오용 ( 리 )  오경선(원선시오)

      은미( 라라)  하 (마 오)

  소 식     

      미사지향 (연미사)
• 용명(모니카)    - 가족, 사우스 스 ,

       순 ( 리아), 나 (제 )

•추성 (바오로)    - 가족

• 진 ( 한)    - 가족

• 경희(수 나)    - 가족

• 명자( 레나)    - 가족 

• 상기( )    - 가족

• 기용      - 순 ( 리아)

•한 희( 시오)   - 한상 ( 시오)

• 중 (루카)    - 가족

•이복순(마리아)    - 가족

• ( 드로)    - 가족

•조영 (아가다)    - 희백(바오로) 가족

•세상을 떠  레지오 원들의 영혼 - 영원한 도 의 성모 .

           일치의 모후 .

      미사지향 (생미사)
• 은미( 라라)    - 가족

•정 례(프란체스카)   - 전 주( 라라)

• 미경(스 라)    - 가족

•  로마나     - 한상 ( 시오)

•일치의 모후 . 원들  - 한상 ( 시오)

•하 (마 오)    - ( 드로)

•이 경(비르 다)   - 로 구

•성 순(미카 라)   - 가족

•이순영(라파 라)   - 성 순(미카 라)

•이 (아 스)    - 성 순(미카 라)

• 수영(도미 라)   - 성 순(미카 라)

• 대 (아 라함)   - 성 순(미카 라)

•신 (  예비자)  - 성 순(미카 라)

제 1독서 말라  예 서 ,19-20

보라, 처  불 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  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 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리도 가지도  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 을 경 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의 이 날개에 치유를 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사합니다.

당 주  신부님의 사 지침의 일 으로 조성되는 성모정원은 
십자가 의 보도  장을 바 으로 아래와 은 의미가 

함  주  부분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을 인하시어, 그에 해당하는 금 을 후원해 주시  

사하 습니다. 그 에 자유금  헌금도 영합니다.

주요 구성요 (  기 )
•성모상( 1,000 이상) 성모성심 성모상
•성모상 ( 500 이상) 리  기   마
• 우 날개 ( 300 이상)  성모상 우 날개
• 주 ( 200이상)  성모상 주변 주 
•성 십자가 보도( 100)  십자가 의 보도  장
• 치 (시중가)  상과 기도를 한 치
• 원 입구 기
•조명등
•기  자유금  후원

부분  금  전체를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 니다.

  동 

성모정  조성 안내

11 06  성모  자 명

•성모 에 후원해 주신 모든 신자분
들께 사드 니다. 

제 2독서 사도 바 로의 로니카 2서 , -12
제 여러분, 우리를 어 게 받아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 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을 거저 얻어 지 않았으며, 오히  여러분 가 데 

누구에게도 를 치지 않으 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으로 

일하 습니다. 우리에게 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 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받게 하 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에 있을 때, 일하기 어하는 

자는 지도 말라고 거  지시하 습니다. 그 데 자 하니, 여러분 

가 데에 무 서하게 살아가 서 일은 하지 않고 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으로 지시하고 고합니다. 히 일하여 자기 

을 어 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사합니다.

루카 복음 21,5-19

그때에  사람이 성전을 고, 그것이 아 다  과 자원 예물로 

며 다고 이 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하나도 다른  에 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 님, 그러  그  일이 언제 

일어나 습니까   그 일이 어지 고 할 때에 어  이 

나 나 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 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 과 

란이 일어 다는 소문을 

라도 무서 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드시 저 

어지 지만 그것이 바로 

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족과 족이 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 일어나며,  지진이 

생하고 곳곳에 기 과 

전 이 생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

일들과  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을 대어 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에 

기고, 내 이  때문에 너희를 금들과 들 으로 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언할 기회가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 할 말을 미리부터 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서거나 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 다. 부모와 제와 과 구들까지도 너희를  러는 

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 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  하나도 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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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그    
•유스그  생들이 기금 마련을 해  

스테이 을 실에서 영 중이오니

 우분들의 많은 심과 이용 부 드 니다.

•   1장 구 시 2

•   12장 구 시 20

      2  
•11  13일  유 리  

•11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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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126명)............................................ 1,266

•감사헌금인........................................배인호 $100
• 무금............................................................... 2,700

 (11-12) 오 주(11-12) 오경선(11-12) 

 영 (11-12) (11)  서경 (11-12)  

 나 (1-12)  성일(10-11) 이용문(8-12)

•성모  조성 기금........................................ 13,700

 나( 100)  인자( 100)  방 자( 100) 

 라( 100) 영자( 100)  추 수( 100) 

 하 ( 100)  하용무( 100)  ( 200)

 정 (200)  오 주( 200)  이 나(200)

 유리 나( 300 ) 로구 ( 300) 성 순( 300)   

 서경 ( 500)  회(500) 

 유스그 자모회( 1,000)   미경( 1,000)

  이서  ( 2,000)     희백가족( 5,000)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미사지향 (연미사)

      기획분과 의
•일시  장소  11  13일 (주일) 미사 후 실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기획분과 의

      리아 례 의
•일시  장소  11  13일 (주일) 미사 후 실

      사목  정 안내
•일시  장소  11  20일 (주일) 미사 후 실

      요  송  모임
•일시  장소  12  4일(일) 미사 후 실 

• 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  바 니다.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요  송  모임

       송  모임
•일시  장소  12  10일( ) 오후 12시 실

• 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  바 니다.

      야고  송  모임
•일시  장소  12  10일( ) 오후 5시 실

•대 회 고보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  바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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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고 가루 
•고 가루 하신 분들은 미사 전 후에 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고 가루 20봉,  고 가루 5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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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  구역 모임
•일시  장소  11  27일(주일) 미사 후 실 회의실

      이스 스  구역 모임
•일시  장소  11  27일(주일) 미사 후 실

      사목 의
•일시  장소  11  30일(수 일) 저  7시 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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